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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니북(www.moneybook.co.kr)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

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‘뉴스브리핑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많은 이용 부탁 드

립니다.  

 

1.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 서비스 개설 

* 자동차 할부금융 ‘가장 싼 곳’ 한눈에 고르세요 

금융감독원은 ‘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’을 개발해 7월 5일부터 여신금

융협회 홈페이지(www.crefia.or.kr)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이 서비스는 여신

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‘할부금융 상품비교 공시’ 메뉴를 클릭해 자신의 정보를 

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답니다. 첫째, 신차 구입을 계획할 때는, 비교공시시스템에 들

어가 내가 원하는 자동차 회사의 차종(젂체 47개)과 차량 금액 중 현금으로 낼 비율

(10, 20, 30%), 대출 기갂(12, 24, 36개월)을 입력하면 카드사 및 캐피털사별 금리와 취

급수수료, 이 둘을 합한 실제 연 단위 금리, 젂 붂기 평균 실제 연율 등을 한눈에 비

교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중고차의 경우에도 공시화면에 연결된 신용정보회사 홈페이

지에서 본인 신용등급을 먼저 조회하여 알아낸 신용등급(1∼10등급), 취급 수수료(유

무), 대출 기갂을 넣으면 각 할부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답니다. 또 모든 고객에게 

동일하게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 및 중도상홖 수수료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.  

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. ^^ 

 

2. 차 보험료 관련 

* 금융당국, 오토車 보험료 할인 '유지' 

 

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지난 달 제출한 '자동차보험 특별요율 변경 안' 수리를 

유보했다고 합니다. 즉, 자동변속기(오토) 장착 차량과 미끄럼방지제동장치(ABS) 차량

에 대한 할인혜택을 내년까지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'자

동차보험 특별요율 변경 안'에는 자동변속기(오토)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

폐지하고, 미끄럼방지 제동장치(ABS)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도 현행 3%에

서 1.5%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.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국토부가 자

동차 정비수가를 18% 인상시켜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 혜택

을 줄이면 가계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해 결국 혜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

합니다.        

다행입니다. ㅠ,.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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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유 관련 

* 현금내면 바보 되는 세상 

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의 제목입니다. 최귺 신용카드사와 정유 사가 '주유 할

인'을 미끼로 고객 확보 젂을 벌이면서, 신용카드의 주유 할인 금액도 점점 커지고 

있는데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카드와 주유소마다 할인율이 제 각각

이어서 혼란스러운 데다, 현금으로 주유할 때는 오히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'

현금 소비자'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.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

입니다. 최고 리터당 100원의 '바가지'를 당할 수도 있다는 뉴스입니다. 또한 카드를 

사용한다고 해서 혜택이 많아졌다고 좋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할인액을 붂담한 

정유 사 기름값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

 

4. 대출 관련 

* 수신금리연동 대출 비중 역대 

 

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픽스연동 대출의 인기 덕붂에 가계 대출 중 코픽스와 정기

예금 등 수신금리연동 대출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5월 중 신규 

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수신금리연동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.7%로 젂월보다 

6.4%포인트 증가했답니다. 하지만,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여젂히 한자릿수에 그치

고 있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

예금금리 등 여러 가지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코픽스에 연동된 대출은 CD

연동 대출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젂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. 

하지만 금리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

필요가 있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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